
일본의 주요 면방적들 

국내 공장은 신상품 개발 위주로 바꿔 

 

일본의 면방적 공업은, 일본산업의 다년간 지속된 무역흑자로 인한 국제적

인 압력으로 수입제한을 할 수 없게 된 섬유제품이 개도국으로부터 저렴한 

생산원가로 밀려들기 시작하자, 생산시설의 폐기, 폐업, 도산이나 시설의 해

외이전과 근 20년간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라 2차대전후의 전성기에 1,000만

추를 웃돌던 면방시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격히 줄어 현재는 전

성기의 약 20% 수준인 200만추 규모로 줄었으니, 인구가 약 1억2천인 일본

의 면방공장은 그 동안 오직 축소의 외길만을 걸어왔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와 같은 시설규모의 축소는, 우리나라도 중국을 비롯한 인건비가 아주 저렴

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불황을 겪게 되면서 한때 인구 4천만에 

380만추까지 증가하였던 생산시설이 200만추 규모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시설 축소는 우리보다도 훨씬 극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생산시설의 규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면방적 

공장의 사업 능력도 그와 같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의 주요 면

방적 공장들은 사업을 다국적화(多國籍化)함으로써 일본 내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생산공장은, 이익을 올리기보다는 예술적 창작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상품 창작활동의 작업장으로 격을 올려 신상품 개발 경쟁에서 승부

를 걸어보려는 투지가 드높아지고 있다. 

닛신보의 경우를 보면 일찍부터 인도네시아에 하나의 방직 자(子)회사와 

브라질에 또 하나의 방적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1970년대부터 개도국의 

저가품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여러 동업 타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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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로 일본 내 생산시설의 가동을 유

지해 오던 중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마침내 그 동안 인내로 보류해오던 해

외진출을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방직합판(合辦)회사와 방직가공합판회사에 투

자하였고 또한 내년(2003년) 2월에 조업을 시작하게 될 방적합판회사에도 투

자하여 이들 5개사의 방적추수를 출자비율을 감안하여 합산하면 일본 내에 

남아있는 생산시설 규모와 비슷한 다국적화가 이루어졌다. 

구라보는 태국에 방적자회사와 방직자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고 브라질에

는 방적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 이들 세 자회사의 방적추수를 합산하면 일

본 내 공장의 시설규모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며, 제직 시설은 해외 자회사

가 더 많을 정도이다. 

이들 두 면방회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면방적 회사들은 중국은 물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여러 동남아국에 독자적인 투자회사나, 

합판, 합자 등의 부분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제휴 등의 여러 형태로 사업의 

연대(連帶)체제를 만들어, 자본뿐만 아니라 일본의 축적된 고도의 영업기반이

나 생산기술 등을 제공해주는 일본 내 공장과 해외공장이 서로 기능이나 역

할에 따라 담당·책임을 나누어 갖고 일본 내에 남아 있는 공장은 신상품을 

계속 개발해 내고 수요를 개발하여 영업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량

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런 상품의 생산을 해외공장으로 넘겨줘, 

국내공장이 올리지 못한 이익까지 생산원가가 낮은 해외 공장이 책임지고 

벌어들여, 동업 다국적기업간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그들의 전략으로 보

인다. 

뿐만 아니라 구라보의 경우는 국내의 면방직 공장에서 남녀노소뿐만 아니

라 계절이나 유행 등에 따라 생산품종을 수시로 자주 바꿔, 품종이 바뀔 때

마다 적지 않은 로스·타임(loss time)이 생기는 캐주얼 옷감을 시장에 상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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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있는데, 이들 옷감은 다품종 생산형으로 되어 있어, 근 10년전부터 

공장의 가동율이 70∼80%정도 밖에 안된다는 전제로 방직공장의 제조원가를 

산출해 오고 있었다. 

구라보는 이러한 체제로 일본국내 공장을 가동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높은 가동율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던 동업 타사의 일본 내 공장들이 

가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시설을 줄이거나 공장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았

으나, 구라보는 1996년 이래로 17만추를 약간 밑도는 공장을 낮은 가동율로 

계속 돌리고 있다. 

다국적형 기업의 일본 내 공장은 이와 같은 형태의 운영으로 다품종·소

량·단납기(多品種 少量 短納期· · ) 생산체제로 운영하려면 가동율은 불가피

하게 떨어지게 되며, 그럴수록 고단가(高單價) 상품을 개발해내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내에만 면방적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단가가 높은 상품으

로서 다품종·소량·단납기 생산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규슈(九州)에 있는 다이이찌보(第一紡)는 링정방으로 환산하여 4만추 규모

의 방적·편성·염색·봉제까지 갖춘 일관생산(一貫生産)공장으로서 슬라이

버 기준으로 10종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다품종 생산형 공장으로서, 언제

나 생산중의 실과 같은 원료로 뽑을 수 있으면, 특별 주문이면 최소 22.5㎏ 

단위까지 주문을 받을 수 있으며, 50% 가동율이라도 채산만 맞으면 상품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나이가이멘(新內外綿)의 자회사인 나이가이텍스타일의 방적공장은 3만추

가 안된는 규모로 동시에 21종의 실을 뽑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원

료는 필요한 실의 양에 따라 나누어 생산라인에 공급해 줌으로써 다품종 소

로트 생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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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높은 조업율로 운영하던 일본내 공장들도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작

업장 같은 신상품 개발형 공장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

로는 쉽게 이야기해오고 있었으나,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 누구도 감히 실천

하지 못하였던 “다품종·소로트·단납기생산”에서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 당사자에게는 큰 시련이 되겠지만, 반면에 이러한 체

제가 기반을 잡게 되면 그들의 고객들에게는 환영할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도 있으며, 또한 이 길이 방적공장들의 활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